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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의 지역혁신체제의 특성 및 지역 내 기업 혁신성과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지역인 대전충청지역은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과 대규모의 하이테크 산업단지, 이들 지원하는 혁신지원네
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다. 기존의 지역혁신체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부적 요인인 내부역량과 외부적 
요인으로서 지역혁신역량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지향성과 지역혁신역량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지역혁신역량이 내부역량들과 기업가지향성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위해 대전 충청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120
개의 설문을 회수 하였으나 부실응답 56개를 제외한 64개의 설문지가 연구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요인분석과 위계적 회귀분
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 지향성으로 측정한 내부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내부역량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지향성만이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위험감수적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성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혁신역량도 기업 혁신성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혁신역량은 위험감수적 기업가지향성과 혁신성과의 관계
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and the determinants
of innovation performance of SMEs. Data were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n 64 SMEs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to un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apabilities, regional innovation capacities and 
innovation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regional innovation capac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innovation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were also tested. Empirical results revealed that R&D, marketing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d positive effec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isk taking) and performance was also confirmed. 

Keywords :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novation performanc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y, regional innovation system, 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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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기술적 진보와 시장 변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우위의 확보는 기업

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우위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서 기술혁신이 중요시되

면서 기술혁신역량 또한 기업이 확보해야 할 주요 경쟁

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의 경쟁력, 
비즈니스 생존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2].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

원과 역량이 제한되어 있어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국가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만이 아닌 국

가와 지역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을 포함한 지역 
내 여러 혁신주체의 혁신활동 뿐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

작용,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혁신지원기관의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즉, 혁신의 달성을 넘어 지역산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혁신역량 뿐 아니라 기업이 속한 지역의 혁신역

량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 해당 지역과 국가를 넘어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핵심적 경제단위로 성장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지
역차원에서의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체제 연구는 시

의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
역혁신체제의 연구는 그 자체로 강한 정책적 함의를 내

포하고 있는데[3], 지역이라는 대상을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준거적 모델 및 지역별 강점 및 보

완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제의 연구는 특정 지역의 혁신체제 

분석, 혁신체제의 구축방안, 결정요인, 혁신 역량의 분석 
등 국내외에서 개념적·실증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
어왔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각 지역 간의 
지역혁신 역량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지역 
차원에서 혁신체제의 효과성 및 역량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차원에서의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기업의 혁신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기업의 내부역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비록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혁신
의 가장 큰 원천은 기업의 내부 혁신활동으로[4], 지역혁
신체제의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역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혁신체제의 활용 및 혁신성
과의 측정을 위한 지표도 단순 활용여부 혹은 혁신경험

여부를 사용하는 등 다소 제한적이다. 지역혁신체제의 
실질적 영향 및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증

연구의 여러 한계점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단일지역차원의 연구로서 대전충청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의 혁신성과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분석의 대상지역인 대전충청지역은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과 대규모의 하이테크 산업단지, 이들 지
원하는 혁신지원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로서 세

계적인 산업지구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음에도, 아
직까지 대전충청이라는 지역을 단위로 한 연구가 진행되

지 않고 있어, 대전충청지역의 지역혁신체제 연구는 정
책적·시의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역혁신체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부적 요인인 내부역량과 외
부적 요인으로서 지역혁신역량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체제 내의 기업이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을 규명한다.

2. 지역혁신체제

2.1 지역혁신체제 이론적 배경 

혁신체제는 그 특성상 어느 정도의 사회문화적·공간
적 근접성을 요구한다. 지식은 본질상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기 어려운 암묵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단위를 벗어난 암묵지의 획득·확산에는 높은 비
용이 소모된다[3].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상호작용 및 지
식의 확산 차원에서 지리적·제도적 근접성은 혁신체제의 
성과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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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의 분석단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역마다

의 다른 특성을 간과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발전하기 시

작했다. 지역혁신체제의 선구적 학자인 [1]은 국가혁신
체제가 세계화 및 지방화에 의해 재편성되면서 점점 더 

모호한 단위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리학적 개념
에서의 혁신 이론들을 혁신체제의 개념 아래 지역수준의 

단위에서 정립하여 ‘지역혁신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이 네트워크 접근에 있어서 가장 적
절한 단위의 경제적·행정적 실체임을 주장하며 지역적 
수준에서의 혁신체제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는 지역혁신체제를 어떤 한 지역에서 기업들의 혁
신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와 제

도, 그리고 한정된 지리적 범위 내의 기술혁신관련 조직
들의 결합체로 정의하였다. 혁신이 개별 주체가 아니라 
광범위한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사실상 
지역혁신체제 이전에도 기술지구론, 학습지역론, 산업지
구이론, 산업클러스터이론 등 혁신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지역혁신체제의 경
우,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문화적 측면, 경제 
산업적 특수성, 행정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5].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합의되는 개념은 지역혁

신체제가 지역 내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 및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인한 더 나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를 “지역 내 
혁신을 수행하는 혁신주체와 그들 간의 네트워크로 인한 

혁신활동,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2.2 지역혁신체제 실증연구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개념적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지역혁신체제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실

행되어왔다. 이들 연구의 목적은 주로 실제 잘 발달된 지
역혁신체제가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지역마다의 혁신체제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6]은 스페인을 분석대상으로 혁신체제의 결정요소를 
지역 환경, 혁신기업, 대학, 공공행정으로 분류하고 혁신
의 성과지표를 특허로 두고 각 혁신체제의 성과를 측정

하였다. 또한 [7]은 [8]의 연구와 기존의 연구를 연계하
여 혁신체제의 결정요소를 국가적 환경, 지역혁신환경, 

혁신기업, 공공행정, 대학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유럽 내 지역혁신체제의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의 결과 모두 지역혁신체제의 각 
요인들이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업과 지역 환경이 혁신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증

명하였다.
[9]은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자원

의 투입이 지역산업성과와 지역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다. 혁신자원을 연구개발비, 연구기관, 대학, 
연구인력 등으로 보고 혁신성과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지역 내 연구
기관 변수가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혁신
성과는 상업적 성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10]은 대구경북의 지역혁신체제 연구에서 지역혁신
체제를 대학, 연구소, 정부, 금융기관, 컨설팅서비스, 기
술혁신 사회조직, 기술혁신공공조직으로 구분하고 기업
과 각 구성주체와의 협력경험유무가 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대학과 사회조직, 금융기
관이 제품혁신, 지적재산권 등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 사회조직, 연구소, 정부 등이 연구개발투입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11] 한국의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체
제를 혁신환경, 혁신활동노력, 혁신자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역별로 측정한 혁신체제의 역량수준을 비
교해보았을 때, 대전지역의 혁신역량수준이 평균치의 두 
배로 나타났고 수도권이 혁신성과 측면에서 지방의 혁신

체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를 제도(institution)·

기반(infrastructure)·유인책(incentive) 세 요소로 분류하
고 지역총생산, 지방재정자립도, 지역별 특허건수를 혁
신성과의 지표로 사용하여 국내 시도별 혁신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광역
권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차이를 보이며, 지역산업에 대
한 부가가치 생산액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은 충남북부의 지역혁신역량을 측정하고 t검정 
및 아노바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주체들이 기

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혁신체
제의 구성요소를 해당 지역의 기업, 대학, 정부 연구기
관, 금융기관, 정책지원, 기술혁신 협력 네트워크로 구분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구성요
소의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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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기업의 내부역량과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은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기업의 마케팅 역량은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기업의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 해당 지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는 지역혁신체제를 혁신의 경험과 유형·혁신과 기

업 활동의 연계성·혁신을 위한 지원환경·혁신을 위한 사
회적 환경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통

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지역혁신체제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산학연 협력, 지원프로그램 등 혁신체제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혁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대다수의 연구가 나타내듯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은 지역 내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에 따라 혁
신체제 특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측정지표들이 개발되고 합의된 지

역 별 분석 연구와 달리,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
역의 혁신체제를 분석하여 제시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측정에 있어서 혁신의 경험여
부, 지역혁신역량의 활용여부 등 다소 제한적인 지표를 
사용하며, 기업의 내부역량 등 혁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한계점을 지

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된 지역별 비교연

구가 아닌, 대전충청지역을 단일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14]의 구분을 따라 사회적 하부구조에 속한 대
학, 연구소, 기업, 혁신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
제를 측정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지역 내의 기업 혁

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역
혁신체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
부적 요인인 내부역량과 외부적 환경인 지역혁신체제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검토와 분석틀

3.1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성과 결정요인으로 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업
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기업이 가진 내부역량을, 외부적 
요인으로는 기업이 속한 지역혁신체제의 지역혁신역량

을 중심으로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1.1 기업 내부역량과 혁신성과

기업의 내부역량은 기업이 혁신성과와 경쟁우위를 달

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능력으

로, 기업의 혁신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
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역량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15]은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의 내부역
량을 재무역량, 기술역량, 물적역량, 기업가지향성으로 
제시하였다. [16]은 기업의 내부역량을 연구개발역량·학
습역량·마케팅역량·자원배분역량·생산역량·조직역량·전
략계획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내부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이들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17,18,19,20,21,22].
본 연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연구대상의 특

성에 맞게 기업의 내부역량을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
량, 기업가지향성 세 가지 관점에서 측정하고, 내부역량
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1.2 지역혁신역량과 혁신성과

지역혁신역량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

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혁신체제 네트

워크의 역량으로, 기업의 역량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들과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23]. 지역혁신역량은 지역 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
함에 따라 지역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과 구분되는 

혁신역량을 갖고 혁신을 수행하도록 한다[9]. 같은 맥락
에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혁신역량을 보다 협의의 의미로 

‘지역의 핵심 혁신주체인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역량’으로 정의하고, 지역혁신역
량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지역혁신역량의 측정을 

위해 [13]이 제시한 방법에서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직접 해당 지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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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활용을 경험했던 지
역혁신역량의 주체별로 만족도 및 혁신에의 중요도를 조

사함으로써, 해당 혁신역량에 대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역량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지역혁신역량과 기업 혁신성과의 관계는 다음 두 가

지 방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지역혁신역량과 
기업혁신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내부
역량과 혁신성과의 관계에서 지역혁신역량이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역량의 내부역량과 
혁신성과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해낸 가설은 다음

과 같다.

[H2] 지역혁신역량은 기업의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지역혁신역량은 기업의 내부역량 및 가업가
지향성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3-1] 지역혁신역량은 기업의 연구개발역량과 기
업의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3-2] 지역혁신역량은 마케팅역량과 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3-3] 지역혁신역량은 기업과지향성과 기업의 혁
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연구모형 및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는 제2절에서 도출한 연구가설을 바탕으
로 [Fig.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전충청 지
역혁신체제 내 기업의 혁신성과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내부적 요인으로서 기업의 내부역량과 외부적 요인인 

지역혁신역량으로 나누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

고 독립변수인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지향
성, 지역혁신역량이 종속변수인 기업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혁신역량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의 연령, 기업 규모, 산업 특성 등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들은 통제하였다. 
본 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부역량을 연구개발역량, 마

케팅역량, 경영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개발역량의 전통적인 측정변수로는 R&D집중도, 연구개
발 인력,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있다. 하지만, [24]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의 규모로 연구개발 

역량을 측정할 경우,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의 규모에 따
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중소기업에게는 역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규모가 아닌 
비율을 하더라도, 조직구조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R&D집중도, 연구개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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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제품 기술력 등의 연구개발역량을 경쟁기업과 비교

한 3개 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4,25].
마케팅역량 또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많이 

사용되는 매출액 대비 광고비 규모가 아닌 주관적인 지

표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마케팅믹스역량, 제품 및 기
업 이미지, 시장정보 수집분석능력 등 4개 문항을 통해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6,24,26,27].
경영자의 기업가지향성을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 진

취성, 위험감수성 세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였다[28,29]. 
혁신성은 신제품, 신공정 개발 등을 목표로 창의적인 과
정을 통해 새로움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진취성
은 미래의 기회를 예견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통해 선도

기업의 이점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말하며,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특성마다 3가
지 문항씩 9가지 문항을 통하여 Likert 7점 척도를 사용
하였다.
지역혁신역량의 경우, 사회적 하부구조에 속한 대학, 

연구소, 기업, 혁신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또
한, 대전충청지역의 혁신역량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4,10,13,30]의 연구를 적용하여, 지역 내 기업을 중심으
로 지역혁신역량의 활용도와 다양성, 혁신기여도 및 만
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지역혁신역량의 측정을 

위해 [13]의 방법에서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직접 해당 지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활용을 경험했던 지역혁신역량
의 주체별로 만족도 및 혁신에의 중요도를 조사함으로

써, 해당 혁신역량에 대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역량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청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여, 지역혁신체제 내 기업의 혁신성과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분석의 대상지역인 대전충청지역은 대규모의 산

업단지·연구단지·대학 등을 보유하고 있고, 테크노파크·
이노폴리스 등의 혁신지원네트워크 또한 잘 갖추어져 있

다. 국내 지역혁신체제를 분석한 여러 실증적 연구들도 
대전충청지역이 지역혁신체제로서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11,12,13,31], 대전충청지역은 지
역혁신체제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및 기능지

구로서 세계적인 산업지구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

는 대전충청지역의 지역혁신체제 연구는 정책적·시의적
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대전충청지역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총 619개 기
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결과 총 12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19.3%이다. 이 중 중소·중견기
업이 아닌 기업들과 설문문항에 결측치를 포함하는 기업

의 설문지 56개를 제외한 64개의 설문지를 연구 데이터
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데이터의 응답자는 임원급이 
39.1%, 차장·부장급 34.4% 등 대부분 기업의 책임자들
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근속년수는 7.55년으로 전반적
인 데이터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

계분석 하였다. 빈도·비율분석 등을 활용하여 대전충청
지역혁신체제 특성을 살펴보았고,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해 변수의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후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내 기업 혁신

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4.2 대전충청지역 기업혁신성과 결정요인

4.2.1 요인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성과, 독립변수인 연
구개발역량과 마케팅역량, 기업가지향성, 지역혁신역량
의 활용에 대해 주성분 분석 및 측정 설문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
항의 선택기준은 공통성 0.40이상, 고유값(Eigen-Value) 
1이상, 요인적재량 0.50이상으로 하였다. 기업가지향성
의 경우 요인축 회전을 통해 두 가지 요인으로 추출하였

고, 나머지 변수들은 변수마다 한 가지 요인만을 분석하
여 요인축의 회전은 하지 않았다.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1]와 같다. 

각 변수별로 각각 기술혁신성과 5개 문항, 연구개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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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문항, 마케팅 역량 4개 문항, 기업가지향성 8개 문
항, 지역혁신역량 4개의 문항을 채택하였다. 기업가지향
성의 경우, 혁신성과 진취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위험감
수성이 나머지 하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설명된 총분
산은 기술혁신성과 60.95%, 연구개발역량 80.66%, 마케
팅역량 72.40%, 기업가지향성(혁신진취성) 62.76%, 기
업가지향성(위험감수성) 13.21%, 지역혁신역량 59.87%
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로 신뢰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 크론바

흐 알파(Cronhach's alpha)값은 기술혁신성과가 0.828, 
연구개발역량 0.879, 마케팅역량 0.866, 기업가지향성 
0.913, 지역혁신역량 0.770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나
타내고 있다. 

Variable Iitem
Load factor Comm

onality
Eigen
value

Varian
ce

explain
ed 

Cronba
ch’s α1 2

INNO

Quality .854 .730

3.047 60.946 .828
Sales .802 .643

Low flaw .636 .405
Productivity .900 .809
Low cost .679 .460

RND
Intensitivy .944 .891

2.420 80.659 .879Manpower .931 .866
Tech. .814 .663

MKT

Promotion .928 .444

2.896 72.404 .866
Info. .914 .861

Brand .869 .835
Price .666 .756

ENT

Innvativeness 1 .788 .235 .676

5.021 62.765

0.913

Innovativeness 2 .806 .313 .749
Proactivemess1 .637 .341 .522
Proactiveness 2 .854 .187 .765
Proactiveness 3 .729 .433 .719
Risk-taking 1 .222 .918 .893

1.057 13.212Risk-taking 2 .338 .896 .917
Risk-taking 3 .404 .822 .839

RIS

Firm .867 .752

2.395 59.874 .770
Univ. .758 .551
Lab. .742 .517

Agency .719 .574

Table 1. The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4.2.2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에 대
해 독립변수 중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지향
성, 지역혁신역량, 연구개발역량 상호작용항, 기업가지
향성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내 상관관계가 있어, 본 연

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Matrix 
1 2 3 4 5 6 7 8 9 10

1.INNO 1
2.RND .572** 1
3.MKT .483** .215 1
4.ENT
(INNO) .544**.552** .295* 1

5.ENT
(RISK) .220 .068 .324** .000 1

6.RIS .533**.405** .221 .337** .125 1

7.RNDxRIS -.306*-.486*

* -.228 -.222 .154 -.083 1

8.MKTxR
IS -.075 -.245 .162 -.358*

* .196 .160 .267* 1

9.ENT(IN
NO)xRIS .399**.459** .108 .844** -.087 .320** -.004 -.155 1

10.ENT(R
ISK)xRIS .305* .134 .364** -.065 .885** .148 .020 .244 -.155 1

※ * p<0.05 ** p<0.01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8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의심해보아야 하나 다중공선성 분
석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1.020-6.646 사이로 측정되어 다중공선성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상관을 검정하
기 위한 Durbin-watson 검정을 수행한 결과, 1.850으로 
측정되어 잔차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2.3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청지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으로서 내부역량과 지역혁신

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혁신역량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F값 검증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

정된 값은 세 모형 각각 0.459, 0.513, 0.514으로 나
타나 모형의 설명력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개발역량과 마케팅

역량, 기업가지향성(혁신진취성), 지역혁신역량변수가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역량의 조절효과의 경우, 기업가지향
성(위험감수성)과의 상호작용항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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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1 Model2 Model3

β t p β t p β t p

Control
Firm size .069 .527 .600 .047 .374 .710 .057 .442 .660
Firm age -.041 -.325 .746 -.050 -.423 .674 -.048 -.383 .703

CR3 .081 .836 .407 .024 .250 .804 .018 .186 .853

Indepen
dent

RND .347*** 3.075 .003 .275** 2.495 .016 .194 1.464 .149
MKT .290** 2.623 .011 .274** 2.614 .012 .231* 1.974 .054

ENT(INNO) .258** 2.226 .030 .217* 1.952 .056 .273 1.205 .234
ENT(RISK) .096 .890 .377 .079 .771 .444 -.239 -1.165 .249

Moderat
or RIS .272*** 2.688 .009 .284** 2.662 .010

interacti
on

RNDxRIS -.022 -.179 .859
MKTxRIS -.054 -.452 .653

ENT(INNO)
xRIS -.004 -.020 .984

ENT(RISK)
xRIS .400* 1.910 .062

N 64
Durbin-Watson 1.850

 (Adjusted  ) .519(.459) .575(.513) .607(.514)

∠ .056 .032
F 8.629*** 9.293*** 6.556***

※ *p<0.10 **p<0.05 ***p<0.01

Table 3.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먼저 기업의 내부역량은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지향성 중 혁신진취성이 유의 수준에서 혁신성과

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
업의 내부역량이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주장

한 여러 기존 연구결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내부역량이 
지역혁신역량과 함께 측정되었을 때도 여전히 혁신성과

에 주요한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역량과 기업가지향성을 비교했던 모형 1의 경우, 

표준화 β값을 비교해 본 결과 연구개발역량(0..347), 마
케팅역량(0.290), 혁신진취성(0.258) 순으로 나타나, 세 
가지 내부역량 중 연구개발역량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개발
역량이 기업에 가장 중요한 내부역량이며[32], 혁신창출
의 주요원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활동[17]임을 주장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검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형 2의 경우, 지역혁신역량 또한 내부역량과 함께 

기업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타 지역 혁신체제 대상 연구결
과와 같이, 대전충청지역의 혁신체제 내에서도 지역혁신
역량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표준화 β값을 비교해 볼 때도 지역혁신역량(0.272)이 기
업 혁신의 중요결정요인이라 하는 내부역량들과 비교했

을 때에도 중요도가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혁신역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모형 3의 경우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기업가
지향성 항목 위험감수성과의 상호작용에서 혁신성과에

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써 위험감수의 성향은 그 자체로는 기술혁신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못하나,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와의 협
력 및 상호작용이 있을 때, 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관점에서 대전충청지역 중
소기업의 내부역량과 지역혁신역량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33]. 위계
적 조절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업의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 지
향성으로 측정한 내부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내부역량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적이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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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인 기업가 지향성만이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감수적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성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혁신역량도 기업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혁신역량은 위
험감수적 기업가지향성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혁

신체제관점에서 대전충청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영향요인을 분석한 실증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전
충청지역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및 지역 내 혁신역량 특

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지역혁신체제 실증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기업 내부적 요인
인 내부역량을 지역혁신역량과 함께 분석하였고, 또한 
다소 제한적이었던 측정지표를 개선함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이 기업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을 더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실무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성

과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부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정부출연(연), 
대학,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활동을 수행하
고 지원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제과학비즈니

스벨트의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인 대전충청지역은 대학, 
연구소 등의 과학·연구기반과 대규모 산업단지 및 지원
기관 등 지역혁신체제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어 이들

이 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은 첫째, 분석에 최종적

으로 사용한 설문데이터 수가 64개로 산업별, 규모별 차
이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대전·충청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여 지역별 혁신체제 비교연구에 대해 보완적 연구로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 자체로의 의의를 가진다. 그
러나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상 지역마다의 혁신체제 특성

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특성에 따른 후속적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마다의 혁신체제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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